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朝鮮哲學界의 成長을 爲하야

申南澈

  朝鮮의 哲學的 本質이 나날이 노파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깃을 

禁하지 못하겟다. 온갖 訪問에 哲學의 士가 現著히 또 確然히 그들의 學問的 

□□을 싸코 잇슴을 조금이라도 朝鮮의 學界에 有意한 사람들은 곳 □□할 

것이다. 우리의 아페 展開되여잇는 모든 捨象은 □□ 그것이 우리의 傀□을  

抑壓하는 배 만타 하드라도 眞摯한 知識人에게 잇서서는 切實하고 活潑한  

學究的 態度를 가지도록 □□하는 構造를 주는 때가 만다. 우리의 젊은 世代

에 잇서서 북바치는 熱意와 風節한 思索은 그 指向과 그 指向의 □□ 때문에 

여러 가지로 分化하야 나아가리라. 그러나 그 □□ 그 思索이 식지 안코 멈

추지 안는 限 우리의 젊은 世代의 거러갈 길은 挑戰의 忍苦일망정 빗나고 □

□로 안 것이다. 그 빗나고 榮華로운 荊棘의 □□에서 맛나고 當하는 가지가

지 事實은 아모리 그것이 陳腐하고 □少하다 하드라도 참된 知識에 눈 띄여

가는 이 땅의 젊은이에게는 陳腐한 것이 아니라 斬新한 것이요, 些少한 것이 

아니라 巨□한 것으로 受容될 것이고, 따러서 새□□ 셰□□의 신나고 □스러

운 勞作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. 現今 이 땅의 모든 學問的 地盤은 아직 구

더지지 못하얏고 따러서 □□하고 □□되여 잇는 □이 不無하나, 바야흐로 첫

발을 내띄인 學問的 精進의 여러 流派는 多少 이 流派에 合流하려는 우리에

게 잇서서는 말할 수 업는 깃쁨인 것이다.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젊은 동무

들은 實로 多幸하다. 웨□ 그 學問的 □□의 □□□가 우리의 적으나마 努力

에 依하야 더욱 더욱 넘처가고 부러갈 것임으로 적으나마 合하면 커진다. 그

리고 發展하고 分化하고 □□하다 우리의 동무 사이에는 各其 그 專攻만 學

問의 分化에 依하야 서로서로 손을 나누어 굿게 맛잡고 各自의 學問的 努力

을 앗기지 안코 잇슴을 보는 것이니 이 어찌 반갑지 안흐리요. 그러나 우리

의 아페 □在한 그 荊棘의 □□를 보라! 中□에 挫折의 捉하고 九實에 廢頹를  

슬프게 한다. 이 땅의 젊은 동무들은 그리하야 뜻하지 안은 失望에 잠기는 

것이다. 이 일을 어찌할가 하고 袖手傍觀할 것인가□ 

  朝鮮에는 哲學을 工夫한 사람 또 工夫하고 잇는 사람들이 만치는 못하다. 



그러나 그 中의 몃몃 동무들은 서로서로의 생각을 琢磨하며 또 同好들의 批

判을 널리 求하고자 哲學이라는 定期刊行物을 發行하랴는 計劃도 잇다. 이는 

決코 아무 □□도 □慢도 가지지 안흔 것으로 오직 自己가 現實에 □하야 如

何히 思索하고 또 思索할 것인가의 痛切한 □後에서 自己의 處하고 잇는 位

所를 反省, 批判하는 一機□이 지나지 안는 것이다. 우리는 決코 다른 아무

에게도 自己의 思索을 强要됨이 업시 自由롭게 그러나 어대까지든지 愼重히 

생각을 늘려가면서 서로의 哲學하는 態度를 분명□□□□ 엇게 된다면 이보

다 더 多幸한 일은 업슬 것이다. 우리가 哲學이라는 것에 觀한 痛切한 觀心

을 가지면 가질스록 우리는 우리의 그 觀心을 □□해버려서는 안된다. 停滯

하야 잇는 물은 腐敗하는 법이다. 아니 그 안에 思索가 醱酵하고 잇는 법이

다.

  現今 朝鮮의 哲學에 대한 水準이 놉지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方面에  

뜻한 者로서는 □力討究해나아가야 할 것은 勿論이오, 또 그 硏究의 結果를 

發表하야 大方의 앗김 업는 批判을 밧지 안코는 안된다. 이것이 곳 □□과  

□□의 發生을 防止하는 動力이 될 것이니 이번 哲學誌가 나옴에 臨하야 우

리의 期待를 크게 하는 것도 이 點에 잇는 것이다.


